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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된 도널드 트럼프씨와 힐러라 클린턴 여사가  잘못된 정견을 내걸고 있어서  함심스럽습니다. 그들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잘못 된  정견이 실천되지 않도록 미국의 의회가 견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들은 둘 다 자유뮤역 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데  실패를 거듭하는  좌파 정권의 실패로부터 왜 배우려 하지 않는지 그리고  득표만을 위하여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무역은 역사적으로 경제적 성공을 가져 왔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죄파정권은 모조리 실패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힐러리 여사나 트럼프씨는 둘다 범태평양 동반무역관계를 빈대하고 있습니다. 범태평양  무역 동반국가를 말하자면 미국, 카나다, 칠레, 오스트랠리아, 일본,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싱가포어,말래시아,  비엣남,  및 브루나이를 말합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이 동반 무역 국가들과의 자유뮤역이 미국내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는 선동적 정치수사어를 주창합니다.힐러리 여사가 한 때는 오바마 대통령과  나란이 단상에 서서 위의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이번 대선 선거 운동 중에  돌연히 태도를 바꿔서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아마도 예비 선거 동안에 그녀의 경쟁자였던 자칭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의 새력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수단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씨가 속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 왔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트럼프씨도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그와 경쟁자였던 테드 크르스씨도 자유뮤역을 반대했습니다. 


자유뮤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제무역을 포함하는 거시경제를 잘못 알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저는 확언합니다. 대행이도 월스트릿 저널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5%가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뜯어서 빈곤층을 돕자" 라는 구호는 득표를 위한 정치 수사어입니다. 국제경제를 연구하는 피터슨 연구소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자유 무역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은 연간  $131B 이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는 결론적으로 말했습니다. 범태평양 동반 무역을 1년  내로 인준하지 않으면 미국은  $77B의 손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보호 무역 제도는 나라를 해칩니다.  1930년에 미국이 수입물품의 관세를  올리는 법안에 당시의 허버트 후버 (Herbert Hoover)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관세를 올렸습니다.  후버  대통령은 1,028명의 경제학자들이 만류했으매도 불구하고 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런 보호주의 제도 때문에 다음해에 미국의 실업률은 23.6%를 기록했고 미국의경제는 공황으로 진입했었습니다.  좌경 정책을 시행한 베네주엘라 (Venezuela, 그리스 (Greece), 러시아 (Russia)등이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어 간 전례에서 아직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재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끝
